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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s how anticipated value(attainment value, intrinsic value, utility value, and 

reward value) and self-efficacy in providing information have an influence on continuance intention to 

provide information in the context of online community or social media. We propose a conceptual 

model for examining the framework for the effect of anticipated value on attitude toward providing 

information, and the effect of attitude toward providing information and self-efficacy in providing 

information on continuance intention to provide information. Proposed research model is empirically 

assessed using the survey data obtained from 221 respondents in Korea. Results show that 

attainment value and intrinsic value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attitude toward providing information, 

whereas utility value and reward value are found to be insignificant. In addition, attitude toward 

providing information and self-efficacy in providing information are positively and significantly related 

to continuance intention to provide information. 

▸Keyword :Attainment Value, Intrinsic Value, Utility Value, Reward Value, Self-Efficacy in Providing

Information, Attitude toward Providing Information, Continuance Intention to Provide

Information

I. Introduction

정보·지식공유와 확산은 기업의 경쟁력을 높일 뿐만 아니라 

개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요인이라 할 수 있다. 인

터넷이 등장하기 전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보를 수동적으로 

수신하는 정보의 소비자들이다. 하지만 인터넷이 등장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지식의 생성과 확산에 참여하게 되는 기회를 갖

게 되었다[1]. 최근 SNS의 등장과 함께 개방형 온라인시스템

이 활성화되면서 불특정 다수의 요구와 필요에 맞추어 여러 가

지 지식이나 정보를 공유하고 활용할 수 있는 계기가 확대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정보와 지식공유의 활성화를 위해

서는 기본적으로 정보와 지식을 제공하는 사람들의 행동과 태

도를 이해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온라인에서의 정보공유에 대한 연구의 흐름은 크게 개인차

원, 조직차원, 사회적 네트워크 관점으로 나눌 수 있다[2]. 첫

째 개인차원이란 정보를 제공하는 개인의 동기, 태도, 행동적 

특성을 의미한다. 개인의 행동차원에서는 정보제공에 따른 외

부적 보상의 기대, 상호호혜관계의 기대, 자기가치감(sense of 

self-worth) 등이 정보공유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3]. Ye et al.[4]의 연구에서는 가상커뮤니티에서의 정보

공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개인적, 정보적, 환경적 측면에서 

신뢰, 시스템의 유용성, 돕는 즐거움, 자기 이미지, 정보자기효

능감을 들고 있다. 이외에도 자기표현요구, 신뢰감, 학습에 따

른 흡수 능력을 강조하는 연구도 존재한다[5]. 둘째 조직차원

에서는 조직구성원들이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조직적 분위기

를 말하는 것으로, 수평적인 조직구조, 보상시스템, 구성원간의 

신뢰, 조직시민행동 등이 주요한 영향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셋째, 사회적 네트워크 관점에서는 사회적으로 자

신의 명성이나 이미지를 향상시키거나, 사회발전에 대한 기대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Chow and Chan[6]의 연구에서는 조

직차원에서 조직구성원의 정보공유 동기와 사회적 자본의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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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연구에서 사회적 네트워크와 공통된 목표가 조직의 정

보공유태도와 정보공유에 대한 주관적 규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정보공유 의도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제시하였다. 최근 김상현과 송영미[2]의 연구에서는 SNS 사용

자의 정보공유에 영향을 미치는 동기요인으로 기대되는 상호작

용이득, 기대되는 사회적 상호관계, 신뢰, 명성, 자기표현성, 자

기효능감 등이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최

근 지식공유의 현상이 정보시스템의 물리적 특징에 의존하기 

보다는 주로 이를 활용하는 사람들의 사회적 심리적 요인에 의

존하다는 연구들이 등장하면서 사회적 네트워크 현상에 주목하

고 있다[7, 8]. 

이와 같이 정보와 지식공유 현상에 대한 연구가 개인적 차

원, 조직적 차원, 사회문화적 차원에서 다양한 접근이 이루어져 

왔다. 하지만 2006년 개방, 참여, 공유가 활성화된 웹 2.0 환경

이 대두된 이후 사람들이 왜 온라인 커뮤니티 또는 소셜미디어

에 지속적이면서 능동적으로 정보와 지식을 제공하는가를 체계

적으로 설명해 줄 수 있는 주요 요인에 대한 규명이 아직은 미

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온라인 커뮤니티 또는 소

셜미디어에 지속적으로 정보와 지식을 제공하는 사람들의 태도

와 정보제공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들을 도출하고 이

들 요인들 간의 구조적 관계를 규명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

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이론과 모델을 통합함으로써 보다 

완벽한 이론을 도출할 가능성이 있지만 연구의 간명성 면에서 

보면 너무 복잡하여 중요한 변수의 의미가 퇴색될 수도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온라인 커뮤니티 또는 소셜미디어에 지속

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현상을 사회적 인지이론의 모태가 되

는 기대가치이론(expectancy-value theory)을 적용하여 규명

하고자 한다. 즉, 기대-가치 이론은 기대와 가치가 노력, 기대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고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기대와 

가치가 온라인 정보제공태도와 지속적 정보제공 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연구를 통해 규명하고자 한다. 

II. Theoretical Background and

Research Hypotheses

기존 연구에서 정보와 지식을 정의함에 있어 차원이 다른 개

념으로 보고, 지식을 정보보다는 상위개념으로 분류하여 사용

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실증적인 연구에서는 지식과 정보

의 개념을 구분하여 사용하기 보다는 서로 교환할 수 있는 개

념으로 규정하고 있다[2, 9]. 물론 지식은 정보의 적용측면을 

강조하고 있지만, 제공자의 입장에서 보면 수신자가 어떻게 적

용하는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지식과 정보는 거의 동일한 개

념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지식과 정보를 엄밀

하게 구분하기 보다는 상호교차가 가능한 개념으로 보았다. 

일반적으로 지식의 공유란 현존하는 지식을 이전(transfer), 

흡수(absorb), 재사용(reuse)하는 자발적이고 사회적인 과정이

라 할 수 있다[10]. 즉 지식공유란 제공자와 수신자간의 상호

지식을 교환하는 과정인 것이다. Cummings[11]에 의하면 지

식 공유란 타인을 돕거나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개발하거나 정책과 절차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들과 협

력하기 위하여 업무관련 정보와 노하우를 제공하는 것으로 정

의하고 있다[2]. Dyer and Nobeoka[12]는 함께 업무를 수행

하는 사람들이 상호작용과 의사소통을 증진시키고, 개인적 조

직적 목표달성의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함께 수행하는 활

동을 정의하였다. 아무튼 지식의 공유가 가능하려면 지식을 제

공하는 사람과 지식을 획득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즉 적어도 두 

사람이 관여해야 한다[13]. 예를 들어 온라인 포럼에서 개인은 

특정 지식을 요청하는 주제나 질문을 게시할 것이며, 지식을 보

유하고 있는 사람은 그 질문이나 주제에 맞는 지식을 제공할 

것이다. 지식과 정보의 공유는 다른 전문가와의 네트워킹을 통

한 직접대면이나 서신 왕래를 통하여, 혹은 타인을 위한 지식의 

서류화, 조직화, 포착화를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2, 11].

지식공유의 방식은 폐쇄네트워크 공유(개인 대 개인 공유)와 

개방네트워크 공유(개방된 중앙저장소를 통한 공유)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다[14]. 폐쇄방식에서 개인들은 지식을 공유하는 

방식을 결정하고 파트너를 선택하는데 있어 자유롭다. 이런 형

태의 상호작용은 더 많은 개인적 접촉을 허용하고 직접적인 공

유가 기대된다. 이런 방식에서의 공유 활동의 성공에 미치는 요

인으로는 개인적 관계성과 신뢰 등이다. 반대로 개방네트워크 

공유는 KMS와 같은 중앙의 데이터베이스시스템을 통하여 집

단 구성원 간에 지식을 공유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다수의 

개인들이 시스템에 내장되어 있는 다양한 지식자산을 공유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러한 지식자산은 공공재로서의 성격을 갖는

다. 개방네트워크를 통한 지식공유의 강도와 효과성은 시스템

이 제공하는 친밀감(familarity)과 인센티브제도와 그 기관의 

조직·문화적 요인에 의하여 좌우된다.

Hsu[15]는 지식공유를 촉진하기 위하여 도구기반방식, 인

센티브기반방식, 통합적 방식 등 3가지 방식을 제시하였다. 도

구기반방식은 지식공유에서 정교한 정보기술시스템을 구축하

는데 초점을 두는 것이며, 인센티브 방식은 지식공유를 촉진하

기 위하여 보상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방식이다. 통합적 방식은 

지식공유를 촉진하기 위하여 경영가치, 조직문화뿐만 아니라 

프로세스와 전략을 통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을 의미한다. 개방

네트워크 환경에서 지식공유의 열의는 사회적, 경제적 기술적 

요인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다. 지식을 공유할 것인지 안할 것인

지의 여부는 금전적 인센티브와 보상이 가장 중요한 요인이다

[13, 16].  

지식공유에는 지식을 제공하는 측과 제공받는 측이 존재하

므로 이들 간의 차이를 구분할 필요성이 제시되고 있다[9]. 정

보공유의 현상을 2개의 별도개념이 결합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래서 정보공유의 활동을 능동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정보공헌(information contribution)과 수동적으로 제공된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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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확보하는 지식획득(information acquisition)으로 구분하

고 있는 추세이다[17, 18].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정보공유를 

타인의 문제해결을 위하거나 혹은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기 

위하여 온라인 커뮤니티 혹은 SNS를 통하여 자신의 알고 있는 

정보나 지식을 특정 사이트나 게시판에 게재하는 활동으로 정

의하고자 하였다. 특히 정보공유의 활동에서도 정보획득보다는 

정보제공활동에 초점을 두고,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사

람들의 태도와 의도에 초점을 두고 수행하고자 하였다. 특히 정

보를 제공하는 입장에서 제공자는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이나 

정보를 다른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조직화되고 체계

화되어야 하며, 또한 이러한 정보가 매체에 제공되고 수신자에

게 적절하게 전달되고 이해가 수반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

고 있다. 만약 수신자가 수집한 정보가 체계적이지 못하거나 무

의미한 내용이면 다음부터는 검색하지 않거나 무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피드백을 통하여 정보제공자에게 전달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Eccles et al.[19]와 Penk and 

Schipolowski[20]의 연구를 토대로 기대와 가치가 온라인 정

보제공태도와 지속적 정보제공 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고

자 <Fig. 1>과 같은 연구모형을 구성하였다. 자기효능감은 기

대신념의 또 다른 유형으로 볼 수 있으며 기대신념은 의도에 

영향을 미친다[21]. 기대요인은 정보게시효능감이라는 대리변

수를 사용하였으며, 규범적 가치로는 달성가치, 본질가치, 효용

가치 및 보상가치를 사용하였다.

Fig. 1. Research Model

1. Anticipated value and Attitude toward

providing information

Atkinson[22]는 여러 가치 성취관련 행동(예를 들어 성공의 

추구, 성취과업간의 선택, 과업의 지속성 등)을 설명하기 위하

여 처음으로 공식적인 기대가치모델(expectancy value 

model)을 제시하였다. 그에 의하면 성취행동(achievement 

behavior)은 성취동기, 성공에 대한 기대, 인센티브 가치에 의

하여 결정된다고 하였다. 이후 Atkinson[22]의 업적을 기반으

로 최근의 기대가치이론에서는 성취성과, 지속성, 선택 등이 대

부분 개인의 기대와 과업가치에 대한 신념과 직접적으로 연관

시키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Atkinson[22]의 모델에서 제시된 

개념인 기대와 가치의 구성요소가 더욱 정교화 되었을 뿐만 아

니라 심리적, 사회문화적 결정요인과 연결되고 있다. 이러한 연

구 중에 대표적인 흐름은 Eccles et al.[19]에 의하여 이루어

지고 있는데, 이들은 기대와 가치를 과업의 성과, 지속성, 과업

선택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서 성공에 대한 기대는 바로 혹은 장기에 걸쳐 과업을 잘 수행

할 수 있는가에 대한 개인적 신념으로 정의되었다. 기대신념은 

Bandura[23]의 개인적 효능기대의 측정과 유사하지만, 

Bandura[23]의 모델에서는 개인적 혹은 효능적 기대에 초점이 

있는 반면에 기대가치이론에서는 결과기대(outcome 

expectation)에 초점을 두고 있다. Eccles et al.[19]는 능력에 

대한 신념을 상이한 분야에서 개인들의 능력에 대한 평가로서 

정의하고 있지만 기대가치이론에서는 능력에 대한 신념은 주어

진 영역에서 능력에 대한 포괄적인 신념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

러한 개념상의 차이는 이론적으로는 구분이 가능하지만 실제의 

성취상황에서 이들 개념들은 매우 서로 관련되어 있으며, 실증

적으로도 구분하기가 매우 어렵다[23].

한편, Eccles et al.[19]는 규범적 가치의 4가지 구성요소를 

제시하고 있는데, 4가지 가치는 달성가치(attainment value), 

본질적 가치(intrinsic value), 과업수행의 유용성 혹은 효용가

치(utility value), 그리고 비용(cost)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달성가치란 주어진 과업을 잘 수행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의

미하며, 본질적 가치는 과업수행과정에서 얻어지는 즐거움을 

의미한다[20]. Penk and Schipolowski[20]은 달성가치를 중

요성(importance), 본질적 가치를 즐거움(enjoyment), 효용가

치를 과업의 유용성(useful of the task), 비용을 정서적 비용 

또는 노력(emotional cost or effort)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후 Pekrun[25]는 달성가치와 본질적 가치를 합쳐서 본질

적 가치(intrinsic value)로 개념화하였다. 효용가치 혹은 유용

성(usefulness)은 과업이 개인의 미래 계획에 얼마나 부합하는

지를 나타내는 개념이다. 이후 Greene and Miller[26]은 

Eccles et al.[19]의 효용가치 또는 유용성을 외재적 가치

(extrinsic value)로 정의하였으며, 본질적 가치는 동일한 개념

으로 정의하였다. 비용은 개인이 과업수행에 따른 예상되는 노

력이나 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해 다른 과업을 포기하는 것과 

관련된다. 비용은 과업수행에서의 부정적인 측면으로 개념화되

는데, 본 연구에서는 긍정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의미에서 보상

가치(reward value)의 개념으로 변환하여 사용하였다.

일상생활에서 어떤 행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거나 혹은 중

단할지를 결정하는 것으로 여러 가지 대안 중에서 하나를 선택

하는 행동이다[27]. 즉, 다양한 대안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행동은 모두 가치평가에 기반 한 의사결정과정이라 할 수 있다. 

선택행동의 기대가치가 높다고 판단될수록 그 행동을 하는데 

우호적이고 긍정적이 될 것이며, 나아가 그 행동의 선택가능성

은 높아지게 될 것이다. 반대로 행동에 대한 기대 가치가 낮다

고 판단되면 그 행동에 대해 비우호적이 되어 선택가능성은 낮

아진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인터넷 게임 활동에 대한 기대가

치(e.g. 즐거움, 사회적 효용 등)가 높을수록 인터넷 게임을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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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8]. 이는 인터넷 게임이용자가 게

임 활동의 결과로 창출되어지는 기대 가치로 인해 인터넷 게임

에 더 우호적이고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게 되어 인터넷 게임을 

하고자 하는 의도가 형성됨에 따라 실제 인터넷 게임이용으로 

연결되어 졌다고 해석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온라인 커뮤니티

에 정보를 제공한 결과로서 창출되는 다양한 기대 가치가 높을

수록 온라인 커뮤니티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게 될 것이

며, 지속적으로 온라인 커뮤니티 또는 소셜미디어에 자신의 정

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의도를 갖게 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

에서도 정보제공에 대한 기대가치가 높을수록 정보제공에 대한 

태도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아 다음과 같은 가설

을 설정한다. 

H1:  온라인 커뮤니티 또는 소셜미디어에서 정보제공 활동

에 대한 기대가치가 높을수록 정보제공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

이 될 것이다.

  H1-1: 정보제공에 따른 달성가치가 높을수록 정보제공태

도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H1-2: 정보제공에 따른 본질가치가 높을수록 정보제공태

도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H1-3: 정보제공에 따른 효용가치가 높을수록 정보제공태

도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H1-4: 정보제공에 따른 보상가치가 높을수록 정보제공태

도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2. Efficacy in providing information and

Continuance intention to provide information

자기효능감(self-efficacy)은 개인특성(personal traits)을 

규정할 수 있는 대표적인 연구변수 중 하나이다. Bandura[23] 

에 의하면 자기효능감(self-efficacy)은 주어진 과업을 달성하

는데 요구되는 행동과정을 조직하고 수행할 수 있는 개인의 능

력에 대한 신념으로 정의된다. 사회인지이론에 의하면 자기효

능감은 일종의 자기평가를 나타내는데, 이는 어려움과 장애에 

직면하였을 때 어떤 행동을 할 것인지, 얼마나 노력과 끈기를 

발휘할 것인가와 같이 행위의 주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즉, 

자기효능감이 낮은 사람은 높은 사람에 비하여 미래에 관련 행

위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가능성이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29].  

많은 연구에서 자기효능감과 컴퓨터 관련 이용과의 영향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었다. 컴퓨터 자기효능감은 컴퓨터를 사용

할 수 있는 자기능력에 대한 개인의 판단으로 정의되었다. 자기

효능감에 있어 중요한 이론적 특징은 자기효능감이 개인이 갖

고 있는 특정기술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지니고 

있는 기술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할 수 있다는 믿음을 반영한다

는 점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인터넷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유

지하는데 필요한 특정 행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믿

음인 인터넷자기효능감과 개인의 컴퓨터기술과는 구별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정보를 게시하는 특정

과업에서의 자기효능감을 나타내기 위하여 정보게시 자기효능

감이라는 개념을 사용하였다. 정보게시 자기효능감은 자신이 

알고 있는 정보와 지식을 조직하여 특정 온라인 커뮤니티 또는 

소셜미디어 등에 자신의 정보를 게시하거나 제공할 수 있는 능

력에 대한 자신감을 의미한다. 실제로 Park et al.[30]의 연구

에서 콘텐츠 업로드에 대한 자신감과 온라인 백과사전 편집에  

필요한 이용자의 지적 자원(intellectual resources)이 위키피

디아에 콘텐츠를 업로드 하는 실제 행위와 관련성이 높다는 연

구결과를 제시하였다. SNS 환경에서도 현황정보 업데이트와 

코멘트 포스팅 등에 대한 자기효능감이 SNS 이용과 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31]. Bock et al.[3]의 연구에서도 자기

효능감이 정보공유와 관련하여 동기부여요인으로 작용하다고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일반적인 자기효능감을 사용하기 보다는 특

정과업을 잘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개념으로 정보게시 자기

효능감이라는 과업특유의 자기효능감의 개념을 사용하였다. 특

정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나 게시판에 정보와 지식을 제공하

고 게시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을 조직화하고, 이

를 특정 사이트나 게시판에 게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

어야 이루어질 수 있는 과업이라 여겨진다. 따라서 이용자가 정

보와 지식을 온라인 커뮤니티 또는 소셜미디어에 자유자재로 

게재할 수 있다는 능력, 즉 정보게시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지

속적으로 정보와 지식을 온라인 커뮤니티 또는 소셜미디어에 

제공할 의도를 갖게 될 것으로 보고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

한다. 

H2: 온라인 커뮤니티 또는 소셜미디어에서 정보게시 자기효

능감이 지속적인 정보제공 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3. Attitude toward providing information and

Continuance intention to provide information

태도는 개인의 행동을 수행하기 위한 긍정적인 또는 부정적

인 감정으로 개인의 행동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긍정적인 결과

와 결과에 대한 평가로 인해 발생하는 행동경향을 말한다[32, 

33]. 계획된 행동이론(TPB)과 합리적 행위이론(TRA)에 의하

면 태도에 따라 행동의도가 결정된다고 하였다. 따라서 정보공

유태도는 지속적인 정보공유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 할 

수 있다[33]. 만약 정보공유에 대하여 긍정적인 태도가 형성된

다면 정보제공 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것이다. 페이스북과 

같은 SNS 컨텍스트에서 이루어진 다양한 연구에서도 정보공유

태도가 정보공유 의도 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

졌다[8, 34].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정보제공태도가 지속적 정

보제공 의도의 선행변수임을 가정하여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

정하였다.

   H3: 온라인 커뮤니티 또는 소셜미디어에서 정보제공태도

는 지속적인 정보제공 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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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asure Value Frequency(%)

Gender
Male 128(48.9)

Female 134(51.1)

Age

< 20 67(25.6)

20-29 65(24.8)

30-39 62(23.7)

40-49 68(26.0)

> 50 0(0.0)

Educat ion 

attainment

High school graduates 64(24.4)

College students 170(64.9)

College graduates 24(9.2)

Graduate school 4(1.5)

Occupation

Student 95(36.3)

General manager 77(29.4)

Sales 4(1.5)

Experts 33(12.6)

House wife 27(10.3)

Freelancer 10(3.8)

Others 18(6.1)

Marriage

Married 101(38.5)

Not married 159(60.7)

Others 2(0.8)

Residential 

area

Seoul 140(53.4)

Gyeonggi-do 158(37.8)

Other area 23(3.4)

Period of 

p r o v i d i n g 

information 

< 6 months 88(33.6)

6 months-1 year 54(20.6)

1 year-2 years 25(9.5)

2 years-3 years 21(8.0)

3 years-5 years 14(5.3)

> 5 years 60(22.9)

Ⅲ. Research Methodology

1. Measurement items

본 연구모형에 포함되어 있는 잠재변수들의 측정항목은 기

존 연구에서 검증된 항목들을 추출하여 본 연구의 목적과 내용

에 맞게 수정 및 보완하였다. 인터넷 서비스 또는 온라인 디지

털콘텐츠 서비스 연구자들이 측정항목의 논리적 일관성, 이해

용이성, 측정항목 순서 및 컨텍스트 관련성 등을 검토 하여 문

제의 소지가 있는 측정문항을 정리함으로써 내용타당성

(content validity)을 검증하였다. <Table 1>은 연구모형에서 

제안하는 연구변수에 대한 조작적 정의이다. 이러한 잠재변수

를 측정하기 위한 항목은 5점 리커트 척도(likert scale)로 측정

하였다.

 Table 1. Variables and references

Research 

variables
Operational definition References

Attainment 

value

Importance of providing 

adequate and good 

information to an online 

community or social media

[22, 35]

I n t r i n s i c 

value

The enjoyment he/she 

gains from providing 

information to an online 

community or social media

[22, 36, 

37]

Utility value

The belief that providing 

information to an online 

community or social media 

is associated to his/her 

presence and ability

[22, 36, 

37]

R e w a r d 

value

Expectation of monetary 

reward from providing 

information to an online 

community or social media

[3, 38]

Self-efficac

y in 

p r o v i d i n g 

information

Self confidence in his/her 

ability of organizing 

information, and providing 

information to an online 

community or social media

[23, 39] 

A t t i t u d e 

t o w a r d 

p r o v i d i n g 

information

His/her positive feelings 

and perceptions toward 

providing information to an 

online community or social 

media

[3, 40] 

Continuanc

e intention 

of providing 

information

Continuous intention of 

providing information to an 

online community or social 

media

[2, 40]

2. Data collection procedure and

characteristics of survey respondents

본 연구에서는 설문데이터 수집을 위해 서울과 경기도 지역

에 거주하는 온라인 커뮤니티 이용자를 대상으로 2015년에 설

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서울과 경기도 지역의 설문대상자들에게 

웹기반 설문 조사서를 온라인으로 제공하였으며, 응답률을 제

고하기 위해 여러 차례 전화로 설문응답을 요청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설문조사과정을 전문 온라인 설문조사기관에 의뢰하여 

진행하였으며, 불성실하게 응답하거나, 편향된 응답 등을 한 설

문응답을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221개의 데이터 샘플을 이용하

여 통계분석 및 가설검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자료 분석에 

사용된 설문응답자의 인구통계 특성과 정보게시활동 특성은 

<Table 2>와 같다. 설문응답자의 48.9%가 남성이고, 51.1%가 

여성으로 나타났으며, 연령은 20대 이하가 25.6%, 20대가 

24.8%, 30대가 23/7%, 40대가 26.0%로 설문응답자의 연령이 

고르게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수준은 대학 재학 

중인 응답자가 64.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한 온라인 커뮤

니티에 정보를 게시해 온 기간은 6개월 이하가 33.6%, 6개

월~1년이 20.6%, 5년 이상이 22.9%로 나타났다.  

Table 2. Demographics of Samples and Characteristics of 

information providing

IV. Results

1. Validity and Reliability

본 연구에서 제시한 연구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먼저 신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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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타당성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측정항목들에 대

한 신뢰성을 Cronbach's Alpha 값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달

성 가치는 0.748, 본질 가치는 0.848, 효용 가치는 0.838, 보상

가치는 0.794, 정보게시 효능감은 0.833, 정보제공태도는 

0.797, 그리고 지속적 정보제공 의도는 0.818로 나타나 권고수

치인 0.7을 상회하고 있어 측정문항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였

다[41]. 다음으로 확인적 요인 분석을 실시하여 측정모형의 적

합도를 검증하였다(<Table 3> 참조). 측정모형의 적합도 지수

는 CMIN/DF는 1.572, GFI는 0.863, AGFI는 0.823, IFI는 

0.942, TRI는 0.930, CFI는 0.941로 나타났고, RMSEA는 

0.051로 나타나 측정모형의 적합도는 어느 정도 확보되었다고 

본다[42]. 연구 개념에 대한 측정문항의 집중타당성을 검증하

기 위해 측정문항의 표준화 계수, 복합신뢰도(composite 

reliability, CR)와 AVE(Average Variance Extracted)를 분석

하였다. 측정문항의 표준화계수는 모두 유의성이 있게 나타났

으며, 복합신뢰도(CR) 값은 달성 가치가 0.762, 본질 가치는 

0.852, 효용 가치는 0.835, 보상 가치는 0.807, 정보게시 효능

감은 0.836, 정보제공태도는 0.782, 그리고 지속적 정보제공 

의도는 0.831로 나타나 권고치인 0.7 보다 모두 높게 나타났

다. 다음으로 AVE 값은 달성 가치가 0.508, 본질 가치는 

0.592, 효용 가치는 0.504, 보상 가치는 0.519, 정보게시효능

감은 0.630, 정보제공태도는 0.545, 그리고 지속적 정보제공 

의도는 0.554로 나타나 모든 연구변수의 AVE 값이 권고치인 

0.5 보다 높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시한 측정문항에 대한 집

중타당성을 확보하였다고 본다[43]. 

Table 3.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results, CR, and AVE

Measurer　
standard 

loading
t-Value CR AVE

1.At ta inment 

value

AV1 .611 -

0.762 0.508
AV2 .682 7.839

AV3 .659 7.799

AV4 .713 8.046

2 . I n t r i n s i c 

value 

IV1 .670 -

0.852 0.592
IV2 .775 9.997

IV3 .865 10.876

IV4 .754 9.768

3.Utility value

UV1 .658 -

0.835 0.504

UV2 .726 10.100

UV3 .736 9.266

UV4 .720 9.081

UV5 .707 8.952

4 . R e w a r d 

value

RV1 .645 -

0.807 0.519
RV2 .844 9.613

RV3 .812 9.467

RV4 .537 6.874

5.Efficacy in 

p r o v i d i n g 

information

IOE1 .758 11.461

0.836 0.630IOE2 .829 12.455

IOE3 .793 -

6 . A t t i t u d e 

t o w a r d 

p r o v i d i n g 

information

IOA1 .767 -

0.782 0.545IOA2 .699 9.906

IOA3 .748 10.377

7.Continuance 

intention 

CIP1 .657 -

0.831 0.554
CIP2 .671 8.808

CIP3 .842 10.601

CIP4 .790 10.112

* '-'부분은 통계분석 시 1로 고정함

다음으로 연구변수들 간의 판별타당성을 분석하기 위해 구

성개념과 측정항목 간 공유되는 AVE(average variance 

extracted) 값을 분석하였다. <Table 4>에서는 연구변수들 간 

상관관계 계수와 AVE의 제곱근을 제시하고 있는데, AVE의 제

곱근 값이 상관계수의 값보다 크게 나타나고 있어 연구변수들 

간의 판별타당성이 확보되었다고 볼 수 있다[43].

Table 4. Discriminant validity analysis results

Variab

les
Mean

Std. 

Deviation
1 2 3 4 5 6 7

1 3.7839 0.52058 .713

2
3.6844 0.5782 . 5 5 1

**
.769

3
3.4027 0.62897 . 5 2 6

**

. 6 2 9

**
.710

4
2.9581 0.72864 . 2 2 8

**

.127 . 2 7 6

**
.720

5
3.4962 0.63214 . 3 6 1

**

. 3 3 5

**

. 3 0 9

**

. 2 9 1

**
.794

6
3.9246 0.55718 . 5 3 5

**

. 6 1 5

**

. 3 2 5

**

.062 . 1 7 8

**
.739

7
3.293 0.69238 . 4 3 7

**

. 4 8 8

**

. 5 6 5

**

. 4 6 1

**

. 5 3 5

**

. 2 0 6

**
.744

a 대각선: AVE의 제곱근 값, b 대각선외의 요소: 연구개념 간의

상관관계 계수, ** P < 0.01

2. Hypotheses test results

연구변수의 측정항목들에 대한 신뢰성과 타당성이 확보되었

기 때문에 구성개념들 간의 영향관계를 동시에 고려하여 검증

하는 구조방정식모형을 이용하여 연구가설을 검증하였다. 먼저, 

연구모형의 적합도 수준은 CMIN/DF가 1.741, GFI가 0.845 

AGFI가 0.806,  IFI가 0.923, TLI가 0.909, CFI가 0.921로 나

타났으며, RMSEA는 0.058로 나타나 연구모형의 적합도는 적

절하다고 본다[43].

구조방식모형을 이용하여 본 연구에서 제시한 연구가설을 

검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대가치 중 달성 가치(β=0.349, p<0.001)와 본질 가

치(β=0.581, p<0.001)는 정보제공 태도에 유의하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1-1(H1-1)과 가설

1-2(H1-2)는 지지되었다. 반면에 기대가치 중 효용 가치(β

=-0.088, p>0.05)와 보상 가치(β=-0.065, p>0.05)는 정보제

공태도와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

1-3(H1-3)과 가설1-4(H1-4)는 기각되었다.  

둘째, 정보게시 효능감은 지속적 정보제공 의도의 중요한 선

행요인으로 규명되었다(β=0.382, p<0.001). 따라서 가설2(H2)

는 지지되었다.

셋째, 정보제공태도는 지속적 정보제공 의도에 유의미한 수

준에서 강하게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β=0.684, 

p<0.001). 따라서 가설3(H3)은 지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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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에서 설명한 연구가설 검증결과를 요약하면 <Fig. 2>

와 같다.

         ***p<0.001, ()은 t-value

Fig. 2. Research hypotheses test results

V. Discussion and Conclusions

1. Discussion

본 연구는 웹 이용자가 온라인 커뮤니티 또는 소셜미디어 사

이트에 지속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거나 공헌하는 활동을 하게 

하는 영향요인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인터넷 서비

스, 온라인 커뮤니티 또는 소셜미디어에서 정보공유와 공헌을 

연구한 기존 문헌을 검토하여 기대 가치(달성가치, 본질적 가

치, 효용 가치, 보상 가치), 정보게시 자기효능감 및 정보제공에 

대한 태도 등을 지속적 정보제공 의도의 주요 영향요인으로 도

출하였다. 정보제공자의 기대 가치가 정보제공 태도에 미치는 

영향, 정보게시 자기효능감과 정보제공에 대한 태도가 지속적 

정보제공 의도에 미치는 영향관계에 대한 가설을 설정하였다. 

이러한 연구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

으며 최종 221개의 유효 데이터를 이용하여 타당성과 신뢰성

을 분석하고, 연구가설을 검증하였다.

  

첫째, 온라인 커뮤니티 또는 소셜미디어에서 달성 가치와 본

질적 가치가 정보제공에 대한 태도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웹 이용자가 온라인 커뮤니티 또는 소셜

미디어에 정보를 제공하는 활동과 제공 활동을 통한 특정 목적

을 달성하는 것을 매우 중요시 여기면 이러한 사이트에 정보를 

제공하는데 긍정적이고 우호적인 태도를 갖게 된다는 것을 의

미한다. 더불어 온라인 커뮤니티 또는 소셜미디어에 이용자 자

신의 정보와 지식을 제공하여 다른 이용자와 사회적 관계를 맺

고 소통하며, 나아가 자신의 정보를 타인이 이용하는 것에 따른 

무한한 즐거움을 기대 하게 되고, 이러한 즐거움에 대한 기대가 

정보제공에 대한 긍정적이고 우호적인 태도를 갖게 하는데 영

향을 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Vernadakis et al.[21]의 연

구에서 가치가 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였으나 본 연구에

서는 온라인 정보제공 환경에서 가치가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규명한 것이다. 따라서 달성가치와 본질적 가치는 

태도와 지속적 의도의 중요한 선행요인으로 밝혀진 것이다.   

둘째, 온라인 커뮤니티 또는 소셜미디어에서 효용 가치와 보

상 가치가 정보 제공에 태도와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대 가치가 아닌 인식된 효용 가치(perceived utility value) 

또는 인식된 보상 가치(perceived reward value)는 정보를 제

공하는 것과 이용하는 모든 측면을 포괄하는 개념인 정보공유

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밝힌 연구도 있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와 기존 연구결과의 차이는 기대 가치와 인식 가치

의 차이점에 기인할 수도 있고, 정보공유태도가 아닌 정보제공

태도를 후행변수로 고려하였기 때문일 수도 있다고 본다.

셋째, 온라인 커뮤니티 또는 소셜미디어에 정보를 게시하는

데 있어서의 자기효능감이 지속적 정보제공 의도를 갖게 하는 

주요 선행요인으로 밝혀졌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정보제공자 

자신이 게시하고자 하는 정보를 특정 온라인 커뮤니티 또는 소

셜미디어에 적합하게 가공하여 게시하는데 필요한 제작, 편집 

및 퍼블리쉬 등의 활동에 필요한 전반적인 능력에 대해 자신감

이 있는 이용자는 지속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의도를 

갖게 되는 것이다. 이는 컴퓨터기술의 사용능력에 대한 자신감

을 넘어 자신의 정보 게시를 위한 기획, 표현, 제작 및 전달 등 

전반적인 능력에 대한 정보제공자의 자신감이 지속적으로 정보

를 제공하고자 하는 의도 형성에 결정적인 기여를 하는 것이다. 

이는 Bock et al.[3], Park et al.[30], Wang and 

Jackson[31]의 연구결과와 유사하다. 따라서 정보게시효능감

도 온라인 정보제공 의도의 중요한 자기효능감 요인으로 증명

된 것이다.

넷째, 온라인 커뮤니티 또는 소셜미디어에 정보를 제공하는

데 우호적이고 긍정적인 태도를 가진 이용자가 지속적으로 이

러한 사이트에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기존의 다수 연구에서 정보공유에 대한 우호적이고 긍

정적 태도가 지속적 정보공유 의도에 영향을 준 것과 마찬가지

로[8, 33, 34] 정보제공 측면에서도 이용자의 우호적·긍정적 

태도가 정보 제공 의도의 지속성을 유지하는 주요 결정요인인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2. Implications for research

본 연구의 학문적 및 실무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온라인 커뮤니티 또는 소셜미디어에서 정보 제공과 이

용을 모두 포괄하는 정보공유 차원이 아닌 정보제공 관점에서 

지속적 정보제공 의도의 주요 선행요인을 파악한데 학문적 시

사점이 있다. 웹 공간에서 지속적인 정보공유 의도의 선행요인

을 규명한 연구는 많이 진행되어 왔지만, 지속적 정보제공 의도

를 갖게 하는 직접적인 영향요인들에 대한 연구가 그 동안 간

과 되어 왔다. 이에 비취어 볼 때, 본 연구는 온라인 커뮤니티 

또는 소셜미디어에서 지속적 정보제공 의도를 형성하는 주요 

요인을 도출하고 실증적으로 검증함으로써 지속적 정보제공 의



120   Journal of The Korea Society of Computer and Information 

도와 관련된 이론적 설명을 확장한데 학문적 시사점이 있다. 

또한 기존에는 사용자가 인식한 가치(perceived value) 또

는 인식한 신념(perceived beliefs)을 이용하여 온라인 커뮤니

티 또는 소셜미디어에서의 지속적 정보공유 의도에 미치는 영

향을 주로 규명하여 왔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정보 제공시 

이용자가 기대하는 가치, 즉 기대 가치(anticipated value)를 

선행요인으로 채택하여 정보제공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

였다. 이는 기대가치 이론이 온라인 공간에서의 정보제공 행위

를 설명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줌으로써 온라인 

정보 제공 행위에 대한 이론적 틀을 확장한데 학문적으로 기여

했다고 본다. 

 학문적 시사점의 또 다른 측면으로 정보게시 자기효능감에 

대한 개념을 정의하고, 정보게시 자기효능감이 지속적인 정보 

제공 의도의 매우 중요한 선행변수임을 검증한 것이다. 자기효

능감은 연구자와 연구배경에 따라 다양한 개념(컴퓨터기술 자

기 효능감, 관계 자기효능감, 정보자기효능감, 윤리적 자기효능

감 등)으로 정의되어 이용되어 왔지만, 정보게시 자기효능감에 

대한 개념은 본 연구에서 최초로 정의하였다. 따라서 온라인 커

뮤니티 또는 소셜미디어에서의 지속적 정보제공 의도와 관련된 

직접적인 선행요인으로 정보게시 자기효능감을 개념화하여 자

기효능감의 연구영역을 확대한데 학문적인 기여가 있다고 본

다.    

둘째, 본 연구결과에 의하면, 온라인 커뮤니티 또는 소셜미

디어 사이트에서 정보제공자가 그 사이트에 대한 우호적·긍정

적 태도를 갖게 하기 위해서는 정보제공자가 기대하는 달성 가

치와 본질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 플랫폼 및 

도구 등을 확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한 이들 사이트에서 정보제공자의 정보게시 자기효능감을 높여 

줄 수 있는 정보게시 관련 다양한 지식과 편리한 도구를 제공

해야 함도 알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결과는 온라인 

커뮤니티 또는 소셜미디어 사이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실무

적 시사점을 제공하였다고 볼 수 있다.   

3. Limitations and future research

본 연구의 한계점은 설문응답자 대다수가 서울과 경기지역

으로 구성되어 있어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데 다소 한계가 있

다. 향후 연구에서는 전국의 이용자를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

여 데이터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또한 온라인 커뮤니티 또는 

소셜미디어에서 지속적 정보제공 의도에 미치는 기대 가치 연

구변수의 영향력을 집중적으로 검증하고, 연구의 간편성을 확

보하기 위해 관련 연구변수를 많이 고려하지 못하였다. 향후 연

구에서는 다수의 연구에서 지속적 정보공유 의도의 주요 선행

변수로 검증되어 온 사회적 자본 또는 인식된 가치 등을 함께 

고려하여 기대 가치가 지속적 정보제공 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복합적으로 규명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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